야시마 케이블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케이블카 가운데 하나인 야시마 케이블카는 1929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야시마 기슭에서 야시마지 절이나 시시노레이간까지 순례자나 관광객을 운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케이블카는 야시마에서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에는 운행을 중단하고 노선 일부도 철거했습니다. 1950년에는 운행을 재개했으나 야시마에 자동차용 포장도로가 개통하면서 케이블카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2004년에 다시 운행을 정지하였고, 2005년에는 노선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난레이에 있는 산조역과 도잔구치역(오미야하치만 신사 부근), 선로, 케이블카 2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지난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조역 건물 앞면은 케이블카의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아르데코풍으로 이 건물을 느긋하게 감싸는 대자연과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